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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STI, 서울대와 거대규모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SW 개발

- 시뮬레이션 SW를 통해 고효율, 저소음 시스템에어컨 제품 실현 -

□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원장 최희윤, 이하 KISTI)과 서울대학교 기계

항공공학부 최해천 교수 연구팀은 에어컨 실외기 팬* 주위의 바람을 

모사하기 위한 거대규모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SW를 개발하였다고 

밝혔다.

* 팬은 회전하면서 다량의 공기를 팬의 앞쪽 혹은 뒤쪽으로 불어주는 기계이다. 에어컨

에서 팬의 역할은 공기를 이동시켜 열교환기와 열전달을 하고 고객이 원하는 곳에 쾌

적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.

○ 슈퍼컴퓨터에서 개발된 SW를 활용해 팬 주의의 바람 현상을 해석하여

LG전자의 시스템에어컨에 적용하기도 하였다.

□ 이번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SW는 KISTI 슈퍼컴퓨터에서 최대 6,000

개* 이상의 CPU를 동시에 사용하여 기존대비 약 8배 이상의 정밀도

가 가능하다. 팬 주위의 공기 유동을 예측하여 효율을 떨어뜨리고 소

음을 발생시키는 주범인 소용돌이를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을 통해 

확인하였다. 소용돌이를 발생시키지 않고 바람이 잘 흐르도록 유로(流

路)에 돌기를 달아 유동을 제어함으로써 시스템에어컨의 풍량 증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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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 감소를 실현하였다.

* 6000개 CPU(중앙처리장치)는 약 68.7테라 플롭스(1초당 68.7조 회 연산속도) 정도의 고

성능 연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KISTI 슈퍼컴퓨터 4호기에서 약 25%를 차지하는 규모임

○ 팬에 필요한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의미하는 에너지 

효율과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은 팬의 성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

지표로 여겨지고 있다.

□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소음의 팬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팬이 회전하면

서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, 실험적인 방법만

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. 이를 실제와 유사하게 모사

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슈퍼컴퓨팅 없이는 불가능하다.

□ KISTI는 거대규모의 계산을 필요로 하는 슈퍼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최

적병렬화* 기술 및 계산자원을 지원하고 있다. 이를 통해 서울대는  

KISTI와 공동으로 SW를 개발하여 KISTI 슈퍼컴퓨터 4호기에서 팬 주

위의 유동현상을 모사하였다.

* 최적병렬화는 슈퍼컴퓨터에서 수천대의 CPU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코드를 개발하

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

□ KISTI 슈퍼컴퓨팅본부 황순욱 본부장은 “기존대비 70배 성능이 향상될

KISTI 슈퍼컴퓨터 5호기가 구축 중에 있으며,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

SW으로 기업의 제품 개발 주기 및 비용 절감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

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 (끝)

별첨 : 관련 그림



 

- 3 -

[참고자료: 관련 그림] 

<실험에 사용된 KISTI 슈퍼컴퓨터 4호기(위), 
슈퍼컴에서의 프로그램 성능향상도(아래)> <시스템에어컨 MULTI V S>

<시스템에어컨 팬에 돌기를 적용함으로 
풍량이 증가하고 소음은 줄이게 함>


